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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trac t

Most studies examining the sub-categories of agro-industry used to access an inter-industry analysis. However, These 
are some limitations that researchers set sub-categorie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ir needs. Thus,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plore the agro-industry sub-categories by area of academic research on agricultural science. The National
Standard Science and Technology Classification(NSSTC) codes were used to classify academic research on agricultural 
science. This codes were examined the sub-categories using Korean input-output statistics industry and product classi-
fication by hiring 220 departments of 37 agricultural colleges.
Results showed that studies using an inter-industry analysis coincided in terms of agricultural production, but showed 
differences in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industries and services. Forward linkages industry were clearly limited to
industries in which agricultural products are inputted as raw materials. Then, in terms of services related to agriculture, 
Previous studies represent fields such as transport and real estate, which are not included. Moreover, Research institutions
overlooked by previous studies occupy an important position.

Ke y w o rd s: agribusiness, agro-industry, inter-industry, em ploym ent sector

1. 서  론

식량안보, 다원적 기능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농업의 중요

성은 최근 농산업(Agri-Industry)개념을 이용하여 농업이 국

민경제에서 갖는 역할을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농산업은 

경제적 관점에서 농업과 다른 산업부문과의 관련성을 중심

으로 기존의 산업을 묶어 농업중심의 산업군으로 제시되는

데,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 식품시스템(Food System) 등

의 용어도 함께 사용된다. 각 용어의 초점은 다르지만 공통적

으로 농산업은 농업생산부문과 전후방으로 연결된 기존산업

을 관련산업으로 구분하고 두 부문을 엮어 농업이 갖는 경제

적 위치를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국가전체에서 농산업 GDP, 고용자수 추계결과를 

제시하는데, 농산업인력, 농산업클러스터 등을 주제로 하는 

연구들은 주로 위와 같은 연구들이 설정하는 농산업범위를 

참고하여 접근된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된 연구들과 달리 농산업을 

구성하는 하위산업별 접근이 필요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문제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산업연관분

석을 이용한 농산업 설정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른 자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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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기 어렵다. 농산업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농업

생산부문과 관련산업부문에 포함되는 산업연관부문이 다르

다. 둘째, 분석자료인 산업연관표는 소득순환, 즉 화폐흐름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경제적 측면의 접근은 큰 문제가 없지만, 
결합생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한국은

행, 2007: 46), 한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다른 산업과 관련된 

활동 역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분석된 하위산업부

문이 필요로 하는 인력, 연구, 기술 등을 위해 개별산업부문

을 대상으로 접근되어야 하는 주제에서 보면, 하위산업부문

별 관련된 각 학문분야와의 관련성이 필수적인데, 산업연관

분석을 이용한 접근에서는 살펴보기 어렵다. 또한 농산업 관

련산업의 GDP를 추정한 외국의 연구들은 그 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가능한 추정방법을 이용하는 등(김철민 등, 2008: 4) 
농업과 관련산업부문과의 관계 속에서 농산업은 국가별로 

다르게 파악될 수 있어 국내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농산업분

야를 분석해 보는 시도는 농업협상에 따른 경제적 파급, 고용

과 미래인력육성을 위한 측면에서 중요하다. 

위와 같은 문제 등으로 농산업 설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농학계열 학문연구 분야별 직접관

련이 있는 취업처를 ‘농학적 배경지식이 필요한 산업분야’로 

보고, 국내 산업부문에서 농산업범위를 살피고, 농산업범위 

설정의 기준으로서 ‘농학적 배경지식’의 타당성을 탐색적으

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간 농학계 대학의 교육과정, 학과통폐합 등이 농업과 대

학사회 내의 대내외적 환경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나

(김명호, 2004; 김수욱, 1998; 유근창, 1996), 대학의 본질적 기

능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문과 인력양성이라고 보면, 이 

같은 변화는 농업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농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대응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농산업 발전을 위한 필요부문에 대한 기술, 인력 등의 공급을 

위한 학문분야와 필요인력의 배출이라는 관점에서 농산업 

범위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글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농학계열 학문연구분야별 농

산업 역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산업을 구

성하는 산업부문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구체화하면 첫째, 농학계열 학문연구분야

별 직접관련이 있는 취업처를 대상으로 학문연구 분야별 농

산업 역을 제시하고, 둘째 이를 토대로 국내 산업부문에서 

농산업 역을 제시하며, 셋째, 농학적 배경지식을 농산업분

류 기준으로서 설정하는 방식이 갖는 타당성을 검토해 본다. 

본 글은 농산업 범위가 농학계열 학문연구 분야별 졸업생

들의 취업분야를 토대로 작성되어, 농학적 배경지식이 필요

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농산업범위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측면에서 농산업과 관련된 산업연관부문 

분류선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농학계열 대

학의 교육과정 개편 등의 논의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농산업관련 논의고찰 

2.1. 농산업 연구내용과 시각 

ㄴDavis & Goldberg(1957)는 농산업(Agribusiness)의 개념을 

처음 제시하면서 농산업을 농산물 생산, 분배, 가공과정에 포

함된 모든 산업을 총칭하는 용어로 설명하면서 투입산출분

석을 통해 1954년 미국 내 소비지출의 약 40%에 달하는 산업

임을 주장한다(Rust, 1957). 이후 농산업은 국민경제에서 농업

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주요한 논거로 활용되어 왔는데, 농산

업분야는 농업생산분야와 거의 모든 산업부문이 얽혀 있어 

농산업분야 전공자들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경험적 프레임

웍의 필요성이 1960년대 제기된 이후(Hoffman, 1969), 여전히 

농산업인력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분야가 농산업분야

인가에 대한 논의와 내용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

다(Woolverton & Downey, 1999; Boland & Akridge, 2004).
이 같은 논란은 새롭게 변화되는 농업환경에 따른 대응과

정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투입산출 분석을 이용한 분석에서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소수의 산업은 도출할 수 있지

만, 이를 제외한 산업부문은 농업생산부문과의 관계 속에서 

파생된 부분들에 대한 추정과정이 필요해 그 실체를 파악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Scoville, 1973).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된 농산업의 실체는 개념상으로는 타당하지만, 농산업

을 구성하는 하위산업에 대한 구체성은 연구자의 관심에 따

라 다르게 설정되거나 분석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현재는 농산업을 구성하는 산업에 초점을 두기보

다 농산업이 갖는 의의에 중심을 두고 활용과 유지의 측면에

서 접근되는데, 해외연구들의 최근 주제는 지역개발 측면에

서 농산업이 갖는 역할을 중심으로 접근하거나(Darmansyah, 

et al, 2013; Antriyandarti. et al. 2013), 농산업 기업의 차별화 

및 정보화 전략(Brenes, et al. 2014; Baran & Zak, 2014; Ka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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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농산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역할(Kasim, et 
al. 2013), 농산업에 필요한 인력육성을 위한 교육방향과 문제

점 검토(Barkley & Biere, 2001; Boland, et al., 1999; Fulton, 1998) 

등과 같이 주로 지역 내 농산업 기업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에서 접근된다. 

반면 국내연구들은 크게 농업이 갖는 중요성 강조를 위해 

국민경제에서 농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접근되거

나(임송택 & 양승룡, 2013; 권용대 & 임효빈, 2013; 김철민, 

2010; 김철민 등, 2008), 농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교

육방향(강대구, 2013; 박공주, 2013; 김완수, 2013; 김명찬, 
2013; 박동렬, 2012; 이준원, 2012; 마상진, 2012, 정황근, 2011), 

농산업클러스터 형성과 협력체제 구축방향에서 접근된다(박

문호, 2011; 정학균 등, 2010; 김호, 2009; 한국지적재산관리재

단⋅세계농정연구원, 2007). 

국내외 연구 모두 농산업이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필요

하다는 인식은 공통적이지만, 국내 논의가 농산업에 대한 국

민적 인식과 조성방안, 인력양성과 같은 농산업육성을 위한 

기반마련 등의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된다면, 해외는 지역 내 

개별기업과 같은 미시적 차원의 접근이 중심이다. 
국내연구의 주제별 내용을 보다 세 히 살피면, 농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의는 농산업이 농업과 기존의 다른 산

업부문을 한데 묶는 산업군 개념으로 접근된다. 그러나 농산

업을 구성하는 하위산업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부족하여, 농

업생산부문에 대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일치하지만, 연구자

가 갖는 시각에 따라 포함되는 전⋅후방 관련산업이 달라 각 

연구가 제시하는 농산업의 경제적 비중은 차이가 있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농산업은 실체가 모호한 개념적 의미로 생각

되어, 농산업의 중요성이 약화된다. 
농산업인력을 보는 시각은 농인을 대상으로 보는 시각

(박공주, 2013; 이준원, 2012; 마상진 2012; 정황근, 2011), 농산

업에 속한 산업부문에서 농학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종사

자로 보는 시각이 공존한다(강대구, 2013; 박동렬, 2012). 농업

인을 중심으로 보는 시각은 농가,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농업

의 6차 산업화에 바탕을 둔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교육내용과 

인력양성방안이 중심이며, 일반종사자를 포함하는 접근은 

주로 산업연관분석에서 제시된 농산업 구성산업부문에 종사

하는 취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농산업 인력에 대한 논의

는 농업만이거나 다른 산업부문을 포함한 개념이 상충한다. 

일반적으로 산업클러스터는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집

적이익을 공간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수송비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집적된 기업군 내에서 발생하는 기술과 같은 혁신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접근된다. 그런데 농업클러스

터는 지역 내 농업법인,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 내 연구기관, 

대학 등과 연구 및 기술협력차원으로 접근되는데, 산업 간 

결합이기 보다 농업 외 소득원 창출⋅확대를 위한 유사 농업

관련 단체들의 협력이 지역적 차원으로 확장된 개념이다. 따

라서 일반론적인 산업부문 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한 농

산업 정의와 달리 농가 등을 대상으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

고 확대하는 수준에서 접근된다. 이상과 같이 국내 농산업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농산업에 대한 개

념은 각 주제에 따라 다르게 접근되고, 동일한 주제 내에서도 

서로 다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우리 농업⋅농촌 현실에 

비추어 각 학문분야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다른 측면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농산업 개념, 농

산업을 구성하는 산업부문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정태 & 배성의(2014)는 농학계열 대학의 역할을 농업인 

육성을 중심으로 보는 정부시각(교육과학기술부⋅한국대학

교육협의회, 2013)을 비판하면서 졸업생의 농산업분야 취업

률을 근거로 농학계열 대학이 국내 농업, 농산업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는데, 농산업과 관련된 개별주제들의 공통

점은 결국 국내 농업부문의 산업적 지위와 학문분야의 어려

움에 대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산업이라는 대상을 통해 농업⋅농촌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시도가 보다 알차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농산업

이라는 공통된 개념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농산업을 구성하는 산업부문이 무엇인가에 대한 현황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2.2. 산업연관분석의 농산업 정의 및 분석의 
한계 

산업연관분석에서 사용되는 농산업 분야 설정방법은 첫

째 국내의 농산업과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설정하거

나, 둘째 농업생산부문과 관련산업들과의 경제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식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설정하는 방식의 문제를 살펴

보면, 도시농업과 같은 새로운 분야로 접근이 시도될 경우 

개념적으로 접근되기도 하지만(권용대 & 임효빈, 2013), 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정의를 토대로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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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용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경영지도⋅상담, 식품산업관련 인적자원 
육성과 정보화, 농수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의 연구개발, 농어업 
유전자원, 전통식품의 생산방법⋅지리적 표시, 동식물 신품종개발, 
생명공학기술, 농식품 지식재산권, 토양환경보전, 지구온실가스 감축, 
농업재해, 인적재해, 농업생산자원 관리, 농업투입재 비용절감, 농수
산물 유통업, 농업경영체 생산정보관리, 농경문화, 농작물 생물자원, 
농촌경관, 농업생태계 보전, 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연구⋅조사⋅교육⋅홍보, 기후온난화 방지, 지구온실가스 감축, 바이오 에너지, 농업관
련 산업, 레저산업, 지역개발관련 교육⋅훈련⋅컨설팅, 농촌지역 정
보화, 농식품 수출지원 등 

출처 : 김정태 & 배성의(2014), p.1098. 

<표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내용 연구자 정의와 분류 

권용대 & 
임효빈(2013)

통합중분류 78개 부문을 대상으로 농산업을 농림
업생산업, 농업투입재, 식품관련 산업, 농림업 서
비스로 구분 

임송택 & 
양승룡(2013)

403개 기본부문을 25개 부문으로 통합하여 식품
공급체계를 중심으로 식품공급산업, 비식품공급산
업, 어메니티 산업으로 구분

김철민 등(2008)

기본부문 355개 부문을 54개 부문으로 통합하고 
유형화하여 농림수산업, 농업투입재 산업, 농림어
업서비스, 식품산업, 기타 가공산업, 관련 유통업
으로 구분 

<표 2> 선행연구의 농산업에 대한 정의와 부문 

다(김철민 등, 2008; 황수철 등, 2009; 김철민, 2010). 
그런데 동법에서 농업은 농작물 재배업과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되는데, ‘이들과 관련된 산업’의 

대통령령 규정은 농산물 재배업과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

배업(대통령령 제24484호 제2조(2013.3.23.)으로 농업생산부

문으로 한정된다. 식품산업은 ‘식품’의 정의가 농수산물 혹은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로 정의되어 식품첨가

물 등의 화학적 산물 제조는 포함되지 않으나, 대통령령 제

24484호 제6조(2013.3.23.)에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

⋅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으로 정의되어 인공의 의미를 

확대하면 화학적 첨가물도 식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품

산업은 관련법 정의에 따라 설정할 근거가 있지만, 농업의 

관련산업은 농업부문으로 한정되어,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

산업 근거는 미흡하다. 

그런데 <표-1>은 동법에서 규정된 정의에 따라 법률상에 

제시된 농업⋅농촌에서 수행되어야 할 정책내용들인데, 농
어업 유전자원, 동식물 신품종개발, 농업생태계보전, 농촌의 

다원적 기능, 바이오 에너지 등과 같은 용어가 동법에서 정의

된 농업범위를 넘어 생명과학, 환경과학 등의 산업부문을 포

함한다. 따라서 법률적 정의와 정책내용이 포함하는 농산업 

범위가 달라 동일한 법을 근거로 농산업을 정의해도 연구자

가 정의 혹은 정책내용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표-2>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거

로 농산업을 분석한 주요연구들1)인데, 각 연구의 중심주제

는 도시농업, 식품산업, 농산업으로 차이가 있지만, 모두 김

철민 등(2008)의 연구를 참고하고 있고, 농업을 임송택⋅양승

룡(2013)은 식품공급산업, 권용대 & 임효빈(2013)은 농림업생

산업으로 구분하고, 투입재산업을 사료, 비료 및 농약, 농업

용 기계 등으로 보는 등 기본적으로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농산업의 일반론적인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한다.

세 연구 모두 공통적으로 농산업은 농업생산부문과 관련

산업부문으로 구분하고 접근하나, 임송택 & 양승룡(2013)은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 403개, 김철민 등(2008)은 355개로 다

르고, 권용대 &임효빈(2013)은 기본부문보다 범위가 큰 통합

소분류 78개 부문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부록-1]은 각 연구

가 설정한 농산업을 구성하는 산업부문 간 비교를 위해 각 

연구가 설정한 기본부문을 포함하는 통합소분류 단위로 재

분류한 결과인데, 농업생산부문은 일치하지만 후방산업과 

전방산업, 농업관련서비스업은 연구자가 갖는 관점에 따라 

농산업에 포함되는 산업부문이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농업관련 서비스업을 임송택 & 양승룡

(2013)은 식품산업 정의에 따라 보관,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살피는 반면, 권용대 & 임효빈(2013), 김철민 등(2008)은 정책

내용 중 농업재해, 인적재해를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 및 보건, 정보서비스를 포

함하는 김철민 등(2008)은 정책내용 중 인적재해와 농촌지역 

정보화를 반 한 결과로 생각되어, 정책내용을 근거로 할 경

우에도 농산업의 하위산업부문에 대한 설정이 다름을 확인

할 수 있어 법률 등을 토대로 한 개념적 정의를 통한 농산업 

설정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농업생산부문과 관련산업들의 경제적 관련성을 중

1) 엄 한 의미에서 농산업에 대한 정의, 부문분류 비교는 동일한 주제로 접근한 연구를 비교해야 하나, 농산업을 주제로 한 연구들도 설정한 
산업부문이 다를 뿐 아니라, 식품산업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거의 동일한 개념차원에서 접근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연구로 한정하여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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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접근되는 방식의 문제는 크게 농산업과 다른 산업부

문을 구분하는 기준의 문제, 분석 자료인 산업연관표 작성의 

기본가정에서 발생한다. 산업연관표의 산업간 부문분류 기

준은 한 사업체는 단일한 물품을 생산한다는 가정에서 출발

한다. 즉 기업 활동의 결합생산을 부정한다. 따라서 한 산업

부문의 생산품이 농업투입재, 혹은 농산물을 투입재로 이용

한다 해도, 전체판매금액에서 농업에 대한 판매액이 작으면, 
동 산업부문의 농업과의 관련성은 모호해진다. 뿐만 아니라 

실제 분석과정에서 농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으로 연관된 

관련 산업 구분기준으로 이용되는 감응도, 향력 계수는 어

떠한 경우에도 0보다 크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준이 되는 계

수 수준을 임의로 결정해야 하는데, 연구자 관점에 따라 관련

산업은 확대 혹은 축소될 수 있다. 또한 임송택⋅양승룡

(2013)의 연구와 같이 농업용 기계부문에서 자기부문으로 판

매하는 비중이 클 경우 연관계수가 낮게 산출되고, 농림수산

토목의 최종수요는 모두 최종수요의 고정자본형성부문에 계

상되어 농업과의 연관계수는 산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다. 

산업연관표 작성의 기본가정이 갖는 문제는 산업연관표

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농업과 관련산업 설정은 

경제적 가치흐름을 바탕으로 측정된다. 현금흐름을 해당 산

업부문과 농업생산부문의 재화흐름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농업을 위한 투입재,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부문이 반드시 농

학적 배경지식이 필요한 분야라 말할 수는 없다. 가령, 석유

는 비료생산, 농기계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후방부문이

지만, 석유산업에 농학적 배경지식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는 없으며, 관련성이 높다고 해서 농산업분야만을 강조하면 

다른 산업부문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반대로 농업과 전후방 연관이 적더라도 앞

서 말한 바와 같은 농업용 기계부문, 농림수산토목은 농업관

련 지식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한계와 더불어 농산업에 

대한 실천적 노력이 각 분야에서 접근되기 위해서는 농학계

열 학문연구 분야별로 관련 있는 농산업 내 산업부문을 살펴

야 한다. 

3. 조사내용 및 방법

3.1. 조사내용

농산업을 구성하는 산업부문을 실증적으로 살피기 위해

서는 산업부문에 대한 분류기준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산업

연관부문분류 중 168개 통합소분류를 활용하 다. 농산업 범

위를 설정한 연구가 주로 산업연관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져, 

선행연구와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산업을 구

성하는 산업부문과 학문연구 분야와의 관련성을 살피기 위

한 문항이 농학계 대학별 각 학과가 선택한 연구분야와 직접

적인 관련이 있는 졸업생의 취업분야를 묻는 방식으로 조사

되어2), 국내 모든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작성된 산업연관부

문분류에 졸업생 취업분야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농학계열 학문연구 분류기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34호)의 중분류체계 <LB. 농림수산식품> 21개 부문 중 

농학계열로 구분되지 않는 수의과학<LB07>, 수산양식<LB13>, 

수산자원/어장환경<LB14>, 어업생산/이용가공<LB15> 5개 

분야를 제외한 16개 분야[부록-2]를 이용하 다. 그간 농학계

열 대학이 농업과 관련된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교과

과정 개편, 학과 간 통폐합 등의 수요자중심 교육 강조로, 교
육내용과 학과명칭 등이 다르게 변화되어, 학과명칭, 교육과

정을 이용한 분류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분류

별 소분류에 제시된 연구 분야가 학과명칭, 세부전공명과 유

사하여 조사대상자가 갖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3.2.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은 전국농학계대학장 협의회 소속 48개 단과대

학(국립대학 25개, 사립 23개)과 여주농업경 전문학교, 천안

연암대학을 포함한 50개 단과대학으로, 취업분야는 2013년 2

월, 8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별 국가취업율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2013년 10월 10일 ~ 11월 19일에 걸쳐 40일간 조사

되었다. 조사방식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에서 각 단과대

학에 설문이 첨부된 공문을 발송하고, 각 단과대학은 학과별

로 졸업자 취업현황을 토대로 작성⋅취합 후, 단과대학명의 

공문으로 전국농학계대학장 협의회에 제출하게 하 다.

2) 조사표 문항은 다음과 같다(학문연구분야 : ‘연구분야 표준분류표’의 중분류 중에서 소속대학의 학과교육과정 등을 감안한 연구분야 번호를 
기재. 취업분야 : ‘산업연관분석 부문분류표’의 통합소분류부문에서 학과졸업생이 진출할 수 있는 직접관련분야의 번호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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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자료는 농학계열 학문연구 분야를 종열에 각 학문연

구 분야에 속한 각 학과들이 선택한 산업부문 중 공통적으로 

선택된 산업부문 비율을 기준으로 4개로 구분(50% 이상, 

50~30%, 30~20%, 20~10%)하고, 횡렬에 정리하 다. 농학계열 

학과와 관련 있는 산업부문을 각 학문분야별 공통선택 비율

로 제시한 것은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농산업범위를 살

펴볼 목적으로 구분하 다.

4. 연구결과

4.1. 학문연구 분야별 농산업영역과 동향 

조사에 응한 대학은 37개 단과대학으로 50개 단과대학의 

74.0%가 참여하 다. 조사된 학과는 220개로, 176개 학과는 

중점연구 분야를 1개씩 선택하 고, 38개 학과는 2개 이상의 

중점연구 분야를 선택하 다. 그런데 학과별 중점연구분야

를 복수이상으로 응답한 자료의 직접관련 취업처는 각 학문

연구분야별로 관련산업을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어 본 글은 

직접관련 취업부문을 제시한 176개 학과만을 분석하 다. 

[부록-3]은 각 학문연구분야를 선택한 학과명들을 정리한 

것인데, 학과 명칭이 갖는 특징들은 대체적으로 웰빙, 응용, 
바이오 등의 용어사용이 두드러진다. 이 같은 특징은 서규선

(2004)이 제시한 바와 같이 학과명칭만으로는 농학계열 학과

인지 구분이 어려워지며, 전통적인 농학의 범주를 넘어 다른 

분야와의 접목 등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각 학문연구분야별 산업연관부문 통합소분류 168개 분야

에서 농학계열 학문연구 분야별 선택된 산업부문을 정리한 

결과는 <표-3>이다. 각 학문분야를 50% 이상의 좁은 의미로 

농산업 역을 살피면 전공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

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공통선택비율이 낮을수록, 즉, 
농산업 역을 넓게 보면 각 학문분야는 농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농업분야와 비농업분야로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식량작물과학<LB 01>, 산림자원학<LB 10>, 임산공학<LB 
12>, 농림수산식품/경 /정보 등<LB 20>의 부문은 농업생산

과 관련을 보이나, 농생물학<LB 03>, 농화학<LB 04>, 농업기

계학<LB 08>, 농업토목학<LB 09>, 조경학<LB 11> 부문은 농

업외 다른 산업부문과 관련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차이는 

농생물학<LB 03>, 농화학<LB 04>, 농업기계학<LB 08> 등이 

식량작물과학<LB 01>, 산림자원학<LB 10> 등의 학문연구 분

야보다 비교적 농업외 다른 산업부문과 접목이 쉬운 기초 학

문분야 성격이 강할 뿐 아니라, 이들 연구 분야와 관련되는 

농업관련 투입재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식품과학<LB 17>, 식품 양학<LB 18>, 식품조리/
외식/식생활개선<LB 19> 학문분야는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식품 양학<LB 18>, 식품조리/외식/식생활개선<LB 19>을 학

문연구 분야로 선택한 학과가 각 2개, 3개로 다른 분야보다 

학과 수가 적은 것도 이유일 수 있지만, 식품과학<LB 17>은 

관련학과가 14개인 점을 고려하면 식품관련 학문분야에서 

바라보는 산업분야는 비교적 명확하나(김정태⋅배성의, 
1109), 그 범위는 식품생산에 한정되고, 보관, 수송을 포함하

지 않는다. 음식점과 숙박은 식품조리/외식/식생활개선<LB 

19>에만 포함되어, 관광산업부문이 갖는 경제적 관점과 달리 

농학계열 대학졸업생 취업분야로서 졸업생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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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학과 수)

공통선택 비율 

50% 이상 50~30% 30~20% 20~10%

식량작물과학(LB01)
(20개)

기타식용작물, 벼, 비식용작물
연구기관, 채소 및 과실, 비료 및 
농약

임산물, 농림어업서비스, 공공행
정 및 국방

낙농 및 육우, 기타 축산, 정곡, 과
실 및 채소 가공품, 기타 식료품, 기
업 내 연구개발

원예작물과학(LB02)
(24개)

채소 및 과실, 비식용작물 연구기관, 기타 식용작물
벼, 농림어업서비스, 비료 및 농
약

과실 및 채소 가공품, 기업 내 연구
개발,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
스

농생물학(LB03)(8개)
벼, 맥류 및 잡곡, 채소 및 과실, 
기타 식용작물, 비식용작물, 비
료 및 농약

-
임산물, 농림어업서비스, 과실 
및 채소 가공품, 공공행정 및 국
방, 교육서비스 

-

농화학(LB04)
(9개)

벼, 기타 식용작물, 비식용작물, 
연구기관 

맥류 및 잡곡, 채소 및 과실, 비
료 및 농약, 기업 내 연구개발

의약품, 화장품 및 비누, 공공행
정 및 국방

농림어업서비스, 조미료, 과실 및 
채소가공품, 기타 식료품, 주류, 음
료수 및 얼음, 담배, 조강, 광학기
기, 기타 수송장비, 기타 사업서비
스

동물자원과학(LB06)
(28개)

낙농 및 육우, 기타 축산, 육류 
및 육가공품, 낙농품

연구기관 
기타 비금속 광물, 수산가공품, 
정곡, 유지 및 식용유, 사료, 비
철금속 1차제품

기타 가죽제품, 목재, 목제품, 펄프, 
종이제품, 의약품, 기업 내 연구개
발, 공공행정 및 국방, 의료 및 국방 

농업기계학(LB08)
(10개)

내연기관 및 터빈, 농업 및 건설
기계, 일반목적용기계부품 

산업용 운반기계, 공조 및 냉온
장비,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기
타 특수목적용기계, 연구기관, 
기업 내 연구개발

금속 가공용 기계

석탄, 정곡, 섬유사, 섬유직물, 섬유
표백 및 염색, 공구 및 철선제품, 의
료 및 측정기기, 자동차, 자동차엔
진 및 부분품, 트레일러 및 콘테이
너, 기타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 의료 및 보건

농업토목학(LB09)
(10개)

교통시설건설, 일반토목, 기타특
수건설

연구기관 
농림어업서비스, 비주택건축, 공
공행정 및 국방

채소 및 과실, 건설용골재 및 석재, 
비료 및 농약, 점토제품, 시멘트, 콘
크리트제품, 기타 일반목적용기계, 
건축보수, 기업 내 연구개발,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 교육서비스

산림자원학(LB10)
(13개)

임산물
벼, 맥류 및 잡곡, 기타 식용작
물, 비식용작물, 목재

채소 및 과실, 낙농 및 육우, 기타축
산, 전분 및 당류, 과실 및 채소 가
공품, 목제품, 일반토목, 공공행정 
및 국방

조경학(LB11)
(12개)

비주택건축 -
농림어업서비스, 주택건축, 일반
토목, 기타특수건설 

교통시설건설, 연구기관,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

임산공학(LB12)(9개)
목재, 목제품, 펄프, 종이류, 종
이제품

- 연구기관

비식용작물, 낙농 및 육우, 임산물, 
육류 및 육가공품, 낙농품, 수산가
공품, 연구기관, 공공행정 및 국방, 
문화서비스, 오락서비스

식품과학(LB17)(14개)

육류 및 육가공품, 낙농품, 제당, 
전분 및 당류, 빵⋅과자 및 국수
류, 조미료, 유지 및 식용류, 과
실 및 채소 가공품, 기타 식료품, 
주류, 음료수 및 얼음

수산가공품, 제분 
벼, 맥류 및 잡곡, 채소 및 과실, 
기타 축산, 정곡

낙농 및 육우, 의약품, 연구기관

식품영양학(LB18)
(2개)

전분 및 당류, 빵⋅과자 및 국수
류, 조미료, 유지 및 식용류, 과
실 및 채소가공품, 교육서비스, 
의료 및 보건 

- - -

식품조리/외식/식생
활 개선(LB19) 

(3개)

전분 및 당류, 빵⋅과자 및 국수
류, 조미료, 음식점

유지 및 식용류, 과실 및 채소 가
공품, 기타 식료품, 주류, 음료수 
및 얼음, 숙박, 교육서비스

- -

농림수산식품/경영/
정보 등(LB20)(14개)

연구기관 농림어업서비스, 금융, 보험
기타 식용작물, 금융 및 보험관
련서비스, 기업 내 연구개발

벼, 맥류 및 잡곡, 채소 및 과실, 도
소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
스 

출처 : 김정태 & 배성의(2014), p.1107[(안의 숫자는 각 학문영역을 선택한 학과 수를 의미)]

<표 3> 학문연구 분야별 직접관련 취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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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농업생태환경

<LB05>
농수축산물 

위생/품질관리<LB16>

학문영역 LB04(2), LB10(1), LB20(1) LB06(4), LB17(1)

※ (  )안의 숫자는 각 학문영역을 선택한 학과 수

<표 4> 농업생태환경과 농수축산물 위생/품질관리를 선택한 

학문분야 

그런데 다른 분야들과 달리 농업생태환경<LB 05>, 농수축

산물 위생/품질관리<LB 16> 분야만을 선택한 학과는 없었다. 
농업생태환경<LB05>분야는 2개 중점연구분야를 선택한 4개 

학과, 3개 이상의 중점연구를 갖는 7개 학과가 선택하 고, 

농수축산물 위생/품질관리<LB16>는 중점연구분야가 각 2개, 
4개로 조사된 5개 학과, 1개 학과에서 선택되었는데, <표-4>

는 이중 복수로 선택된 학문분야만을 제시한 것이다. 

학문연구분야로서 농업생태환경<LB 05>의 소분류 내용이 

식물검역, 형질전환식물 안전성 관리, 농업 생태계 관리, 농

업 환경정화, 기후변화 대응, 바이오매스/활용, 농업자원 활

용인데 형질전환식물 안정성 관리의 경우 GMO 등의 논쟁은 

많지만 아직 유해성 등의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농업 생태

계 관리, 농업 환경정화, 기후변화 대응, 바이오매스/활용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농업관련 법에 사업 내용으로 제시되

어 있지만,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농업⋅농촌정책 내

에서 조차 필요성은 있지만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농학계열 내 학과

는 현재 국내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업생태환경<LB 

05>의 소분류 내용 중 농업자원활용은 산림자원학<LB10>의 

산림휴양, 농림수산식품/경 /정보 등<LB20>의 농촌사회/문
화 등과 농촌관광 역에서 유사성이 있어 농촌어메니티와 

같은 새로운 분야 출현으로 학문 간 공통 역이 발생하는 문

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농수축산물 위생/품질관리<LB 16>의 소분류 내용은 농산

물 위생/품질관리, 축산물 위생/품질관리, 잔류농약/중금속

독성, 미생물 독소인데 축산물 위생/품질관리는 동물자원과

학<LB06>분야에서 접근되며, 식품과학<LB17>의 식품위생/

품질관리분야에서 접근되는데, 이들 세부분야는 주로 관련

학과별 교육내용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볼 때 동 분야는 관

련학과가 대상으로 하는 농산물 종류에 따라 교육내용 측면

에서 접근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을 비농학계열 학문연구의 접근경향으로 생

각하면, 농업생태환경<LB 05>, 농수축산물 위생/품질관리

<LB 16> 분야는 농학계열 학문연구 분야로 분류되어 있지만, 
농학계열 학문연구 분야가 아닌 다른 학문분야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농업 환경정화, 

바이오매스/활용은 환경공학 혹은 기계설비 등의 분야에서 

접근되고 있음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2. 취업분야를 토대로 한 농산업영역 

<표-5>는 <표-3>의 내용을 공통선택비율에 근거하여 농산

업을 생산부문, 전⋅후방 부문, 농업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
제시한 것이다. 각 구분 기준에 포함되는 산업부문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본 글은 농업생산부문은 식품 및 다른 

산업부문의 원료를 생산하는 부문, 후방부문은 농업생산부

문에 투입재로 활용되는 비료, 기계 등과 농지조성, 관리 등

과 관련되는 시설관리 부문으로, 전방부문은 농업생산부문

의 생산품이 투입재로 사용되는 부문으로 구분하 다. 농업

관련 서비스업은 농업생산부문, 전⋅후방산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부문으로 분류하 다. 

우선 학문연구분야와 농산업분야를 연결지어보면 후방부

문은 농업기계학<LB08>, 농업토목학<LB09>, 조경학<LB11>

분야를 중심으로, 비료 및 농약, 사료와 관련된 농생물학

<LB03>, 동물자원과학<LB06> 분야가 관련되고, 생산부문은 

식량작물과학<LB01>, 원예작물과학<LB02>, 농생물학<LB03>, 

농화학<LB04>, 동물자원과학<LB06>, 산림자원학<LB10> 분

야로 전통적으로 농업생산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위치하며, 
전방부문은 식품과학<LB17>, 식품 양학<LB18>, 식품조리/

외식/식생활개선<LB19>, 임산공학<LB12>과 관련된다. 

농업관련서비스는 농림수산식품/경 /정보등<LB20>, 식
품 양학<LB18>이 중심이나, 취업부문 중 연구기관, 농업관

련서비스업은 비교적 높은 공통비율로 각 학문분야에서 고

르게 선택되어 농학계열 대학이 점차 연구중심으로 변화되

는 경향을 엿볼 수 있고, 공공행정 및 국방, 농림어업서비스

는 각 학문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선택됨을 보면, 

관련분야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분야에 일정부분 농

학적 배경지식이 필요한 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농학계열 학문연구 분야가 농산업 내에서 

전⋅후방 및 생산부문은 비교적 명확한 역으로 구분되나, 
농업관련서비스 부문은 점차 전문화된 각 학문 역 지식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인다. 반면 

기초학문을 공유하는 성격이 강한 농학계열 학문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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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비율 후방부문 생산부문 전방부문 농업관련 서비스업

50% 이상 

비료 및 농약, 내연기관 및 터빈, 
일반목적용 기계부품, 농업 및 

건설기계, 비주택건축, 
교통시설건설, 일반토목, 

기타특수건설

벼, 맥류 및 잡곡, 채소 및 과실, 
기타식용작물, 비식용작물, 낙농 

및 육우, 기타축산, 임산물

육류 및 육가공품, 낙농품, 제당, 
전분 및 당류, 빵⋅과자 및 국수류, 
조미료, 유지 및 식용유, 과실 및 
채소 가공품, 기타 식료품, 주류, 
음료수 및 얼음, 목재, 목제품, 

펄프, 종이류, 종이제품

음식점, 연구기관, 교육서비스, 
의료 및 보건

50~30% 
산업용운반기계, 공조 및 

냉온장비,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

정곡, 화장품 및 비누, 수산가공품, 
제분, 

농림어업서비스, 기업내 
연구개발, 공공행정 및 

국방교육서비스, 교육서비스, 
숙박, 금융, 보험,

30~20%
사료, 비철금속 1차 제품, 금속 
가공용 기계, 비주택 건축, 
주택건축, 기타 특수건설, 

-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

20~10%

조강, 광학기계, 기타 수송장비, 
석탄, 공구 및 철선제품, 의료 및 
측정기기, 자동차, 자동차 엔진 및 
부분품,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 
건설용 골재 및 석재, 점토제품,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 기타 

일반목적용기계, 건축보수, 건축 
및 공학관련 서비스, 

교통시설건설, 열구기관 

-
담배, 기타 가죽제품, 섬유사, 
섬유직물, 섬유표백 및 염색

기타 사업서비스, 문화서비스, 
오락서비스, 도소매

주) 공통비율이 낮은 산업부문은 50%이상 부문에 새롭게 포함된 취업분야들임. 

<표 5> 공통선택 비율에 근거한 농산업 부문 

는 좁은 의미의 농산업 역을 제외한 산업부문에서 비농학

계열 학문분야와 경쟁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을 보인다.

다음으로 농산업에 속하는 각 학문분야별 산업부문을 [부

록-1]의 선행연구들이 설정한 산업부문과 비교하여 살펴보

면, 농업생산부문의 조사결과는 모두 공통선택비율 50% 이

상의 수준에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고 있어 농업생산부문을 

구성하는 산업은 이견이 없다. 따라서 농업생산부문이 연구

자들 간에도, 그리고 조사결과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농업생

산부문에 활용되는 투입재인 후방부문과 농업생산물을 활용

하는 전방산업을 구성하는 산업부문은 비교적 공통적인 산

업부문이 많고,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소수의 산업부문간 차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후방부문에 포함된 산업을 보면 권용대 & 임효빈

(2013)은 나프타, 연료유, 기타 석유제품, 기타고무제품, 열간

압연강재, 기타 철강1차 제품 등 석유제품과 철강이 중심이

며, 임송택 & 양승룡(2013)은 석유제품을 제외한 사료, 비료 

및 농약 등으로 설정한다. 김철민 등(2008)은 일반토목과 전

력, 사무용품, 인쇄 및 복제, 공구 및 철선제품부문을 포함한

다.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에서는 권용대 & 임효빈(2013)이 제

시한 산업부문은 공통선택 비율수준을 20~10%로 넓은 의미

로 살펴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임송택 & 양승룡(2013)이 보는 후방산업 부문을 모

두 포함하며, 50% 이상의 범위에서 내연기관 및 터빈, 일반목

적용 기계부품, 비주택건축, 교통시설건축, 기타 특수건설을 

포함한다.

전방부문은 김철민 등(2008)이 제시하는 산업부문 대부분

이 50% 이상의 공통 역에서 일치한다. 권용대 & 임효빈

(2013)의 결과와도 50% 이상에서 비슷한 정도를 보이나, 권용

대 & 임효빈(2013)이 설정한 담배는 20-10% 역에서 발견되

고, 염료 및 도료, 기타 화학제품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임송택 & 양승룡(2013)은 섬유표백 및 염색, 편직제 의복 및 

장식품, 가죽 및 모피의류, 기타 가죽제품 등을 제시하지만, 
이들 산업들은 20~10% 역에서 기타 가죽제품, 섬유직물, 

섬유표백 및 염색이 발견되고, 편직제 의복 및 장식품, 가죽 

및 모피의류 등은 조사결과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전⋅후방산업 모두 차이가 있으나 그 정도는 전방부문이 

후방부문에 비해 비교적 조사결과와 선행연구가 설정한 산

업부문의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전방부문이 농업생

산부문을 공통적으로 보고 동일한 농업생산물을 원료로 한

다는 점에서 비교적 일치하는 경향이 크지만, 후방산업부문

은 국민경제 내에서 농업생산에 필요한 분야가 긴 하게 얽

혀있어, 필요분야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간의 농산업 범위설정이 산업연관분석을 이

용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되어, 농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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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기 위해 전⋅후방부문 설정이 농업생산부문과 관련성이 

높은 부문을 고려한 입장에서 접근된 점은 공통이나, 전방부

문은 농업생산물이 원료로 활용되는 점을 제약요인으로 설

정하는 것과 달리 후방부문은 국민경제 상에서 각 산업부문

이 긴 하게 얽혀 있어 제약요인 설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령 후방산업 중 권용대 & 임효빈(2013)이 제시한 

석유산업은 농업용자재, 기계 등의 생산과 활용에 반드시 필

요한 산업이지만, 농학계열 학문연구 분야에서 보면 석유제

품의 활용차원에서 접근될 뿐이고, 농업용기계 제작은 작물

생육 등의 농작업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산업 내에서 농학적 배경지식의 필요성 정도의 관점에서 다

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임송택 & 양승룡(2013)이 제시한 

전방부문은 가죽공예 혹은 의상디자인 등과 관련되는 산업

부문인데,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는 재화흐름과 달리 해당

산업 부문의 종사인력이 농학적 배경지식을 필요로 하는 농

산업 역으로 볼 수 없는 증거이다. 
이상의 논의는 농산업 범위설정에 있어 경제적 가치흐름

을 중심으로 기존과 같은 농산업범위 설정도 필요하지만, 농

산업인력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농산업으로 설정되었던 분야

들이 새롭게 설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농산업과 관련된 논

의가 구체성과 중요성을 올바로 제시되기 위해서는 농학적 

배경지식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기준설정이 타당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농업관련 서비스업부문의 경우도 비슷한

데, <표-3> 학문연구분야별 직접관련 취업처에서 연구기관

은 식품 양학<LB 18>, 식품조리/외식/식생활개선<LB 19>분
야를 제외한 전 학문연구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취업

처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 권용대⋅임효빈(2013), 임송택⋅양

승룡(2013), 김철민 등(2008)은 포함하지 않는다. 
세 연구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농림어업서비스는 50~30% 

이상 역에서 나타나며, 도소매, 숙박은 조사결과에서 나타나

지 않는다. 즉 관광부문이 아직 농학계열 대학 내에서 특화된 

학문연구 및 취업분야로 농산업 역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

는 것을 반 한다. 농촌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

제 현장에서 농촌관광활동이 주로 농촌마을 내 주민이 운 자

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관광산업은 숙박과 음식점, 

도소매가 부문 간 긴 한 관련성을 맺고 있지만, 농촌관광은 

농촌마을 내 민박, 커뮤니티센터, 농가식당 등을 주로 이용하

고, 농산물 판매와 구입 또한 직거래방식이 중심이라는 점에

서 화폐흐름은 농가소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농촌관광의 가

치추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농촌관광을 이끄는 요

인이 자연환경, 농경문화체험 등의 요소인데 반해, 일반관광

부문은 질 높은 서비스와 유적지 등과 같이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농촌관광부문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일

반관광부문과 다른 산업부문과 파급경로를 갖고 있음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특이한 점은 사료와 담배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결과

에서 농산업 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나, 조사결과에서

는 각 30~20%, 20~10%로 낮은 수준에 있다. 사료는 낙농 및 

육우, 기타 축산 등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으로, 축산농가 자

가 소비생산량은 산업연관분석에서 분석될 수 없을 뿐 아니

라, 자가 소비량생산으로 사료산업 내에서 농학적 배경지식

을 필요로 하는 실질적 일자리는 동물생육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사료배합비율 등에 대한 연구 분야와 같은 역에 한

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배 또한 비슷한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농산업 인력추계와 같은 주제에서 보면 농업생산부

문은 종사자가 곧 농업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지만, 전⋅
후방 산업에 대한 접근은 본 연구가 제시한 산업부문을 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관광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일반관광부문과 다른 특징을 고려해 보면, 관련산업은 체험

활동을 위한 기타 축산 등과 보다 관련이 높을 수 있어, 관련

산업부문 간 파급경로 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간의 농산업에 대한 논의가 혼란되고, 개념적 

실체로 다소 흐른 경향은 경제적 흐름에 치중하여 산업 내에

서 활동을 고려하지 못한 것에 있다. 따라서 산업 내에서 농

학적 배경지식을 필요로 하는 취업분야를 대상으로 한 본 연

구는 농학적 배경지식을 필요로 하는 산업 내 활동을 바탕으

로 농산업 범위를 제시하고 있어 기존 연구와 다른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가 보다 명확한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각 하위산업부문을 대상으로 각 

산업부문 내 농학계열 대학 졸업생을 필요로 하는 역에 대

한 직무, 직능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5.1. 연구결과 

농산업은 농업생산부문과 기존에 있던 다른 산업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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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흐름을 중심으로 묶은 새로운 산업군을 농업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개념이다. 정부와 학계는 농산업을 주로 

농업이 외연적으로 확대된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기존

에 존재하던 산업이 이미 농업외 다른 산업부문과 긴 한 관

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다분히 농업중심의 사고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산업을 구성하는 하위산업부문은 주로 산

업연관분석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접근되는데, 산업

연관분석이 갖는 전제와 해석의 한계로 연구자들의 관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논의들은 연구결과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농산

업에 대한 논의들은 실체가 없는 개념으로 남게 되어 농산업

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 약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에서 농학계열 대학에 소속된 

학과들의 중점연구분야와 직접관련이 있는 취업분야에 대한 

조사 통해 농산업 내 산업부문을 살피기 위한 시도로 접근되

었다. 조사는 전국농학계대학장 협의회에 소속된 농학계열 

대학 37개 단과대학, 220개 학과를 대상으로 학문연구분야는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의 농림수산식품 <LB>의 중분류 

16개 분야, 직접관련 취업처는 산업연관부문분류 168개 통합

소분류 부문을 이용하여 조사하 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농학계열 대학의 학문연구분

야별 농산업분야 경향을 살펴보면, 조사된 학문연구 14개 분

야는 비교적 고르게 선택되었으나, 농업생태환경<LB 05>, 농

수축산물 위생/품질관리<LB 16> 2개 분야는 학과의 단일 연

구 분야로 보고 접근하는 학과가 없었다. 두 분야의 세부연구

부문을 토대로 볼 때, 유사학문 분야에서 필요 역별 접근되

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4개 학문연구 분야 중 비교

적 다른 분야와 기초학문분야를 공유하는 경향이 큰 농생물

학<LB 03>, 농화학<LB 04>, 농업기계학<LB 08>, 농업토목학

<LB 09>, 조경학<LB 11> 부문은 농업외 다른 산업부문과 농

산업범위가 넓어질수록 유사한 취업분야를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농산업을 구성하는 취

업분야가 농업생산외 다른 산업부문과의 관련이 보다 긴

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결과로 해석되며, 농산업분야가 농학

계열 학문연구분야만의 산업분야라기 보다 기초학문을 공유

하는 정도가 큰 분야들의 경우 비농학계열 분야에서의 농산

업분야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음을 보이는 증거이다.

둘째, 이를 토대로 국내 산업부문에서 농산업부문을 제시

해 보면, 농산업을 구성하는 하위산업은 산업연관분석을 토

대로 접근된 연구와 조사결과가 농업생산부문은 일치했지만, 
전⋅후방 산업을 구성하는 산업부문은 차이가 있었다. 후방

부문은 관점에 따라 기타 석유제품, 기타고무제품, 전력, 플

라스틱제품, 사무용품, 인쇄 및 복제, 공구 및 철선제품부문 

등이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포함하고 있는데, 조사결과에서

는 공통선택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0% 이상의 역에

서 보면 농산물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료, 농기계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 

전방부문은 후방부문보다는 비교적 선행연구와 조사결과

가 공통점이 있지만, 조사결과에는 섬유표백 및 염색, 편직제 

의복 및 장식품, 가죽 및 모피의류, 기타 가죽제품 등은 

20~10% 역과 같은 넓은 의미의 농산업범위 내에 포함되고 

있을 뿐이며, 기타 가죽제품, 섬유직물, 섬유표백 및 염색은 

발견되지 않았다. 즉 농산물을 투입재로 활용되는 산업은 원

료의 성격이 강한 산업부문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 같은 이유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전⋅후방산업 설

정 시 후방산업은 다양한 관련산업이 농업용 투입재생산과 

연관되어 구분이 모호한 반면, 전방산업은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산업이라는 고려요인을 이용하여 비교적 농산업의 의

미에 맞도록 구성할 수 있지만,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할 경우

에도 가죽 및 모피의류 등과 같이 농학적 배경지식이 필요한 

산업여부인가를 보면 후방산업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전⋅후방산업 설정에는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농

학적 배경지식이 필요한 취업분야를 토대로 한 부문설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관련서비스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하위산업

부문이 매우 다른데, 선행연구가 포함하지 않는 연구기관이 

조사결과에서는 50% 이상의 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역에서 전문화된 인력에 대한 일정

부분 수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농촌관광, 사

료 등은 부가가치 측면에서 중요한 역이지만, 고용의 관점

에서 보면 그 중요성이 크지 않음을 볼 수 있어 해당 산업이 

갖는 일반관광부문 등과의 차이와 파급경로 등을 고려한 접

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2 제언 및 한계 

본 연구는 농학계열 학과를 대상으로 학과별 학문연구 분

야를 토대로 농산업 역을 조사하여 농학계열 대학이 갖고 

있는 농산업을 구성하는 하위산업부문을 실증적으로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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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부문 생산부문 전방부문 농업관련 서비스업

공통부문 -

벼, 맥류 및 잡곡, 채소 및 과실, 
기타 식용작물, 비식용작물, 낙
농 및 육우, 기타축산, 임산물 

육류 및 육가공품, 낙농품, 정곡, 제
분, 제당, 전분 및 당류, 빵⋅과자 및 
국수류, 조미료, 유지 및 식용유, 과
실 및 재소가공품, 기타 식료품, 주
류, 음료수 및 얼음, 담배, 목재, 목
제품, 펄프, 종이류, 종이제품,

농림어업서비스, 도소매, 음식점

비공통
부문

권용대
⋅임효

빈
(2013)

나프타, 연료유, 기타 석
유제품, 비료 및 농약, 플
라스틱 제품, 타이어 및 
튜브, 기타 고무제품, 열
간압연강재, 냉간압연강
재, 주단강품, 기타 철강1
차 제품

-
의약품, 화장품 및 비누, 염료 및 도
료, 기타 화학제품

숙박, 금융, 보험,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

임송택
⋅양승

룡
(2013)3)

사료, 비료 및 농약, 농업 
및 건설기계, 일반토목

-

섬유사, 섬유직물, 섬유표백 및 염
색, 편직제의목 및 장식품, 직물제의
목 및 장식품, 가죽 및 모피의류, 기
타 섬유제품, 가죽 및 모피, 가방 및 
핸드백, 신발, 기타 가죽제품

철도운송, 도로운송, 택배, 수상운
송, 항공운송, 운수보조서비스, 하
역, 보관 및 창고, 기타 운수관련서
비스

김철민
⋅이명
기⋅한
오석

(2008)

사료, 비료 및 농약, 연료
유, 플라스틱 제품, 종이
제품, 의약품, 농업 및 건
설기계, 전력, 플라스틱 
제품, 자동차엔진 및 부
분품, 열간압연강재, 석
탄, 기타 섬유제품, 의료 
및 측정기기, 사무용품, 
인쇄 및 복제, 공구 및 철
선제품, 기타 전기장치, 
기타 섬유제품, 유리제
품, 기타 고무제품, 타이
어 및 튜브, 기타 고무제
품, 비주택 건축, 교통시
설 건축, 일반건축

-
가죽 및 모피, 화장품 및 비누, 섬유
사 

가계외 소비지출, 금융, 의료 및 보
건,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 도로운
송, 보험, 우편 및 전화, 부동산, 분
류분명, 보관 및 창고, 건축 및 공학
관련서비스,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기타 사업서비스, 사회단체, 부가통
신 및 정보서비스, 건축보수, 운수보
조서비스, 광고, 공공행정 및 국방 

[부록 1] 선행연구에서 보이는 농산업에 속하는 산업부문

는데, 이러한 시각은 농산업에 대한 농학계열 대학이 갖는 

인식에 기초할 뿐 아니라, 산업연관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의해 간과될 수 있는 역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농산업을 구성하는 하위산업부문 설정을 위한 보다 구

체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연관부문분류의 가장 하위단위로 조사하지 

못한 점, 각 산업부문에 농학적 배경지식이 필요한 직무, 직
능을 살피지 못한 점과 농산업인력 양성은 농업계 특성화고, 

농업관련 사회교육기관에서도 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대졸

자 중심의 취업처에 한정하고, 학과 내 조사자의 학문적 배경 

등에 따른 중점연구분야와 취업분야설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한계로 남는다. 

3) 임승택⋅양승룡(2013)은 비식용작물(통합소분류) 중 종자 및 묘목(기본부문)을 투입재 산업으로 분류하 으나, 비식용작물을 구성하는 6개 
중 5개 부문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생산부분으로 포함하고, 수산가공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수산가공품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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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LB01
식량
작물
과학

LB0101. 식량작물 유전자원
LB0102. 식량작물 유전/육종
LB0103. 식량작물 생리/생태
LB0104. 식량작물 재배/생산
LB0105. 식량작물 생명공학
LB0106. 식량작물 품질/수확 후 관리
LB0107. 공예/사료/약용작물

LB10
산림
자원학

LB1001. 임목 유전/육종/수목분류
LB1002. 조림/육림
LB1003. 종자/육묘/생리
LB1004. 산림환경/생태/복원
LB1005. 산림보호
LB1006. 야생동물 생태/보전관리
LB1007. 산림공학/수문학
LB1008. 산림측정/경영/수확
LB1009. 산림휴양/경제/정책

LB02
원예
작물
과학

LB0201. 원예작물 유전자원
LB0202. 원예작물 유전/육종
LB0203. 원예작물 시설/재배
LB0204. 원예작물 채종/종묘
LB0205. 원예작물 화훼장식
LB0206. 원예작물 생명공학
LB0207. 원예작물 품질관리

LB11
조경학

LB1101. 조경 계획
LB1102. 조경 설계
LB1103. 조경 식물/생태/복원
LB1104. 조경 시공/재료
LB1105. 조경관리학
LB1106. 조경정보학

LB03
농생
물학

LB0301. 식물미생물 분류/동정/생태
LB0302. 식물미생물 생리/유전
LB0303. 식물미생물 생명공학
LB0304. 작물보호(식물병리/ 해충방제)
LB0305. 곤충 분류/동정/생태
LB0306. 곤충 자원/병리
LB0307. 곤충 생명공학

LB12
임산
공학

LB1201. 목재 조직/분류
LB1202. 목재 물리/목구조/목재역학
LB1203. 목재 절삭/목공
LB1204. 목재 건조/보존
LB1205. 목재 화학 
LB1206. 목질 복합재료
LB1207. 펄프/종이
LB1208. 임산 미생물/버섯
LB1209. 임산 에너지

LB04
농화학

LB0401. 생물/화학농약
LB0402. 잡초
LB0403. 토양/비료
LB0404. 천연물화학
LB0405. 유해물질/안전성 관리 

LB16
농수축산물 

위생/
품질관리

LB1601. 농산물 위생/품질관리
LB1602. 축산물 위생/품질관리
LB1603. 수산물 위생/품질관리
LB1604. 잔류농약/중금속독성
LB1605. 미생물 독소

LB05
농업
생태
환경

LB0501. 식물검역
LB0502. 형질전환식물 안전성 관리
LB0503. 농업 생태계 관리
LB0504. 농업 환경정화
LB0505. 기후변화 대응
LB0506. 바이오매스/활용
LB0507. 농업자원 활용

LB17
식품
과학

LB1701. 식품화학
LB1702. 식품미생물학
LB1703. 식품발효학
LB1704. 식품가공학
LB1705. 식품저장/유통/포장
LB1706. 식품공정공학
LB1707. 식품기기분석/관능검사
LB1708. 식품위생/품질관리
LB1709. 효소/생물전환 반응

LB06
동물
자원
과학

LB0601. 동물 유전자원
LB0602. 동물 유전/육종
LB0603. 동물 생명공학
LB0604. 동물 번식생리 
LB0605. 동물 영양생리
LB0606. 동물 사료/조사료
LB0607. 동물 소재공학 
LB0608. 동물 시설/환경

LB18
식품
영양
과학

LB1801. 기능성식품
LB1802. 영양유전체학
LB1803. 영양대사조절
LB1804. 맞춤형 영양식품 
LB1805. 식품의 영양기능성평가
LB1806. 식품영양정보 구축/활용 
LB1807. 식품영양정책

LB08
농업

기계학

LB0801. 농업 생산 기계
LB0802. 농업 동력/에너지
LB0803. 농축산물 가공/품질 계측
LB0804. 농업생산 자동화
LB0805. 농업생산 시설/환경
LB0806. 생물공정/정보처리

LB19
식품조리/외식/

식생활
개선

LB1901. 식품조리과학 
LB1902. 식품조리법 개발/표준화
LB1903. 식품(식재료)구매/조리
LB1904. 급식/외식상품개발
LB1905. 외식 운영관리
LB1906. 식품산업통계
LB1907. 식품산업 마케팅
LB1908. 식품문화콘텐츠
LB1909. 지역식품개발/활용
LB1910. 지역사회 식생활개선

LB09
농업

토목학

LB0901. 농업 시설
LB0902. 농지 공학
LB0903. 농업 수리/관개배수
LB0904. 농촌 환경 공학
LB0905. 농촌 계획 공학

LB20
농림수산식품 

경영/ 
정보 등

LB2001. 농림수산식품 경영/경제
LB2002. 농림수산식품 유통
LB2003. 농림수산식품 정보
LB2004. 농업 금융/보험
LB2005. 농촌 사회/문화
LB2006. 농어업/농어촌 정책

[부록 2]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의 농림수산식품(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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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연구분야 학과명칭 

식량작물과학(LB01)
유전공학부, 유기농생태학전공, 식량생명공학과, 식물생명과학전공, 식물자원환경전공, 농학과, 작물생명
과학과(4), 한약자원학과(2), 자원식물개발학과, 식물자원학과(3), 식물생명환경과학과, 웰빙자원학과

원예작물과학(LB02)
원예학과(9), 화훼원예학과, 원예생명과학과(2), 분자생명공학과, 환경원예학과, 원예환경전공, 원예육종
학과, 원예과학과(3), 원예과학과(2), 식물생명과학과, 화훼학과, 과수학과, 쵀소학과, 원예생명공학

농생물학(LB03) 응용생물공학과, 생명과학과, 응용생물학전공, 응용생물학과(3), 식물의학과(2)

농화학(LB04) 응용생물공학과, 생명과학과, 응용생물학전공, 응용생물학과(3), 식물의학과(2), 식품환경안전학전공

동물자원과학(LB06)

동물자원학과(5), 애완동식물학과, 동물자원식품학과, 동물자원학전공, 동물과학부, 동물생명공학과(3), 
동물자원과학과, 동물생명공학과, 동물생명과학과(2), 동물생명자원과학과, 동물자원과학과, 특수동물학
과, 동물자원학과, 동물바이오시스템공학과, 동물자원생명과학과, 동물생명시스템학과, 동물자원과학과, 
수산양식학과, 중소가축학과, 대가축학과, 생명공학과, 동물생명과학전공, 동물생명공학, 동물소재공학과

농업기계학(LB08)
생물산업기계공학과(3), 바이오산업기계공학과(2),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 바이오
소재공학, 바이오시스템공학, 산업기계공학과 

농업토목학(LB09)
농업토목공학과, 지역환경기반공학과, 지역건설공학과(4), 지역환경토목공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지
역자원시스템공학과,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산림자원학(LB10)
산림자원학과(5), 산림과학과, 임학과, 산림환경자원전공, 산림자원학과, 산림환경과학과, 산림환경보호
학과, 산림과학부 산림환경학, 산림자원학부 임학전공 

조경학(LB11) 조경학과(8), 환경조경학과(2), 녹지조경학과, 생태조경학과 

임산공학(LB12)
임산공학과, 환경재료과학과, 목재응용과학과, 임산공학전공, 목재⋅종이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제지공학
과,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산림과학부 환경재료과학

식품과학(LB17)
식품공학전공, 식품생명공학과(3), 식품공학과(6), 응용생물공학부 식품공학전공, 동물식품응용과학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식품생명공학

식품영양과학(LB18) 식품영양학과, 식품과학부 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조리/외식/식생활개선(LB19) 외식산업학전공, 외식산업조리학과, 식품과학부 외식상품학전공 

농림수산식품 경영/정보(LB20)
식품산업경영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2), 축산경영⋅유통경제학과, 농업경제학과(6), 농경제사회학부, 산
업유통학과, 농업자원경제학과, 지역개발학부 

출처 : 김정태⋅배성의(2014), p.1107.[(  )안의 숫자는 각 학문영역을 선택한 학과 수를 의미]

[부록 3] 학문연구분야별 학과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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